
국내 석유제품 재고 최대화 착수
200 1년8월 현재 64% 불과 … 수급조정명령권 발동도 검토

정부는 미국테러 사태에 따른 미국의 아랍권 공격이 임박해짐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 재고

를 최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자부에 석유 수급대책반을 구성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현재

공동비축분까지 포함해 모두 74일분 가량인 국내 석유 재고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1년 비축유 예산 잔여분 1514억원을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이 2일분에 해

당하는 440만배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국내 정유사들에 대해 비상 도입선 확보와 재고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석유 재고량은 2000년 하루 사용량인 202만배럴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비축분 2.6일분을 포

함한 정부 비축분이 29.7일분에 민간 재고 44.8일분을 합해 모두 74.5일분(1억5100만배럴)에 불과한 상태

이다.

여기에는 노르웨이와 중국의 공동 비축분 2.6일분이 포함돼 있으며 유사시에는 한국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정부 비축분 목표인 60일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미국테러 참사 이후 전개될 일련의

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일부 중동국가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일쇼크 이후인 1980년 6월 60일분의 정부비축 목표를 설정하고 처음으로 석유 비축에 나섰고

1990년과 1995년 2차 및 3차 비축계획을 세웠다. 걸프전이 일어나기 전인 1989년 60일분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석유 수요증가에 따라 현재는 30일분 안팎에 머물고 있다.

석유공사 비축시설도 구리, 용인, 평택, 동해, 곡성, 여수, 거제, 울주 등 8개 기지에 걸쳐 9700만배럴

의 보유능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64%만 차 있다.

정부 비축분이 목표치의 절반에 불과한 이유는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비축유 구입예산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6년까지 60일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7600억원씩이 필요하지만 현재

처럼 연간 2000억원 가량만 배정되면 목표 달성이 요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가완충 준비금의 누계도 4226억원에 불과해 정부 목표인 1조2000억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단기급등 후 안정'과 `고유가 상황 장기화' 등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민간기업에

재고 최대화를 당부하는 한편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로 2일분 가량인 440만배럴을 추가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에너지 비축현황(2001.8)
(단위: 1000bbl)

구 분 원유 석유제품 LP G 합 계

저장능력 83,523 8,723 4 ,352 96,598

비축량 54 ,563 3,696 3 ,59 1 6 1,850

충유율 65.3% 42.4% 82.5% 64.0%



산자부는 사태의 추이에 따라 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태가 악화되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석유사업법상의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면 정부가 지역별, 주요 수급업자별로 석유를 배정할 수 있고 정제시설

의 가동률과 유종별 생산량, 수출입물량도 조정·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내 원유기지 비축률은 65.0%, LPG 비축기지는 82.5%로 평균 비축률은 64%에 머물고 있다. 여

수기지 및 울산기지의 여유시설은 산유국과의 공동비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비축을 고려하면 저장

시설 활용률은 78%에 달하고 있다.

석유제품 비축기지인 곡성기지는 1999년 6월, 동해기지는 2000년 7월 완공된 기지로 비축기지의 완공

시기에 맞추어 비축유 구입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

보해 비축유를 충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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